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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별 아동의 체중 및 식습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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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 parenting attitudes have been known to be associated with children’s health practices including dietary intake

and physical activ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hildren’s body weights and eating habits by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Data were collected at school (N = 396; 4th and 5th grade students)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on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eating habits and physical activity. Parenting attitudes were categorized

as 1 of 4 parenting attitudes (overprotective, authoritarian, democratic, and neglectful) using affection and control

median cut points. Children's body weights, frequency of breakfast, eating out and fastfood, and physical activity were

compared by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Children’s body weights were related with mother’s employment status (p <

0.05) and parenting attitudes (p < 0.01). Children of unemployed mothers were more likely to be overweight. Children

of neglectful mothers (p < 0.01) were more likely to be underweight, compared with children of mothers with other

parenting attitudes. Since, unfortunately, the number of children of neglectful mothers was very limited in this study,

we could hardly assess eating habits of children of neglectful mothers. Children of authoritarian mothers ate breakfast

more regularly (p < 0.05), but ate snacks less regularly (p < 0.01). Children of democratic mothers ate fastfood less

frequently (p < 0.01) and ate snacks more regularly (p < 0.01). Meanwhile, children of overprotective mothers ate

breakfast less regularly (p < 0.05) and ate out less frequently (p < 0.01). However,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were

not related to children’s physical activities. In conclusion, the maternal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 was associated

with healthy eating habits including regular snack time and less fastfood. On the other hand, the maternal neglectful

parenting attitude was associated with high risk of children's underweight. Understanding the mechanism through

which parenting attitude is related with underweight risk and healthy eating habits may lead to the development of

better intervention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4(1) : 77~8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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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생활양식이 변함

에 따라 서구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성장기 아동의 체중과

다 및 비만 유병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Kang

등 1997; Kim & Moon 2001) 이에 대한 의학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히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발

전될 확률이 높고 심리적인 문제뿐 만 아니라 당뇨병, 지방

간,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각종 질환의 유병율과도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비만의 예방과 조기 치료

의 필요성이 강조된다(Epstein 등 1985; Kim & Kim

1994). 아동의 과체중 위험요인은 생물학적 요인 이외에

(Farooqi & O'Rahilly 2002), 아동이 처해있는 가정환경

이나 학교의 여건이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을 유발하는 환경

이거나 또는 활발한 활동을 제한하는 환경일 때 아동이 비만

해지기 쉬운 것으로 보고되었다(Davison & Birc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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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관련 습관은 가정에서 형성되며 부모가 행하는

식행동과 운동습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아동 비

만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Fogelholm

등 1999; Davison & Birch 2001). 

부모와 자녀의 식이섭취 패턴과 식품에 대한 기호가 유사

한 이유는 맛에 대한 감각이나 고열량 식품에 대한 기호 및

포만 신호 등이 부모-자녀 간에 유전적으로 유사하기 때문

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유전적 요인도 아동기의 여

러 가지 경험이나 부모의 영향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성

장과정에서 아동이 처해있는 환경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érusse 등 1988; Benton

2004). 아동의 식습관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받게 되는데, 부모의 영양지식, 자녀가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 부모의 식행동 모델 제시 및 자녀

양육태도 등 다양한 형태로 부모가 영향을 주게 된다

(Laskarzewski 등 1980; Vauthier 등 1996). 

부모의 양육태도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

고 있다. Becker (1964)는 양육태도는 부모나 부모를 대

신하는 주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보편적으로 나

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 양육태도는 자

녀의 성격, 행동 뿐 아니라 정서 및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분류도 학

자들 간에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Schaefer (1959)

는 부모의 양육태도 모형에서 양육태도를 크게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2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가 애정·자율적이면 자녀를 민주적이고 협동적으로 대하며

자녀에게 자유, 수용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적대·

자율적인 태도는 방임적인 양육태도로서 자녀를 수용하지 않

으며 무관심, 태만, 냉담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녀에게 애정·

통제적인 태도는 과잉보호적 양육태도로서 자녀에게 애정을

주지만 동시에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아동의 행동범주

를 부모가 결정하고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소유적인 태

도를 특징으로 하며, 적대·통제적인 태도는 권위적인 양육

태도로서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고 행동에 대해 처벌하거나

심리적인 체벌, 요구 반복적,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

였다. 따라서 Schaefer (1959)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부

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가정 내에서 부

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이들의 기초적인 성격과 성장의 틀

이 결정되며 부모-자녀간의 애착형성과 부모의 자녀양육태

도 등은 아이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은 물론 신체적, 사회적

발달 등 모든 측면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

다(Lee & Koh 1998).

Arredondo 등 (2006)이 라틴계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

로 실시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식행동과 비

만위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가 식생

활이나 생활습관과 관련된 긍정적인 강화 또는 충고를 할 때

아동의 식행동과 생활습관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었으며, 부

모가 지나치게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가 바람직

하지 않은 식습관을 나타냈으므로 덜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건강 생활습관과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Dennison 등(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아동의 식품 섭

취량과 활동량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하는 경우 아동의 건

강 관련 습관이 더 양호하였다. 즉, TV 시청 등과 같이 주로

앉아서 하는 활동이 많거나 열량 섭취량이 과다할 때 이를 모

니터하여 자녀에게 충고하였을 때 자녀의 활동량이 증가되

었으며 건강에 이로운 간식을 더 선택하였다. 반면에 자녀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형성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

위주의적이고 명령적이고 매우 엄격할 때 과체중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에

서는 아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비

만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Birch & Fisher

1998; Carper 등 2000; Fisher & Birch 2000). 

가족은 동일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므로 가족만의 독특

한 생활양식과 행동태도를 가지게 되며, 가족 구성원 중에서

도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머니의 경

우 양육태도가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Nam

2003).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의식적 무의식적

으로 그들 나름대로 지적, 정의적 특성을 심어주기 때문에 아

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는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족 구

성원 모두의 식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주부의 식

생활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가족 전체의 식품섭취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자녀의 성장과 발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Kim (2002)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직업유무,

어머니의 교육수준, 연령 등이 아동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쳤

으며 식행동은 아동의 건강, 성격, 인지능력, 과잉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식행동과 식습관 형성에 어머니의 영향

이 매우 크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

고 있으나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매우 적

은 실정이다(Nam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식

습관 형성과 성장과정에 미치는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제

기하기 위한 관점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별 아동의 식습관

과 체중을 비교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좋은 식습관 형성과

정상체중 유지를 위해 바람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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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 총 600명을 대상으로 2006년 12월에 실시하였다. 이

들 대상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아동이 지각

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설문지의 수거가 가능하였

던 396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본인이 설문지에 직접기록하게 하는 자기기록

식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인 사항, 아동

의 식습관 및 활동시간,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조사하였다. 

1) 신체계측 및 비만도 산출 

학교에서 2006년에 측정한 아동들의 신장과 체중을 이용

하여 계산된 BMI(체질량지수, kg/m2)를 기준으로 체중을

분류하였으며,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남녀 연령별 체

질량지수 성장도표(2007 CDC BMI-for-age growth

chart)를 이용하여 아동의 BMI가 5 백분위수 미만을 ‘저체

중’, 5 백분위수와 85 백분위수 사이를 ‘정상체중’, 85 백분

위수 이상을 ‘체중과다’ 로 분류하였다.

2) 아동의 식습관 조사 

설문지는 선행연구(Kim 2000; Lim 2000)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식습관 실태

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아침식사 빈도, 외식 빈도, 외

식에서 자주 이용하는 음식의 종류, 간식시간의 규칙성, 패

스트푸드 섭취빈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별 아동의 간식 식습관을 조사할 목적으로 아동들이 선

호하는 간식을 중심으로 간식을 8가지로 분류하여 하루 동

안의 식품섭취빈도를 조사하였다.

3) 아동의 활동·비활동 시간 조사

아동의 신체활동 정도를 조사할 목적으로 활동시간과 비

활동시간을 조사하였다. 활동시간으로는 일주일 동안 운동

하는 횟수를 조사하였으며, 비활동 시간으로는 주로 아동이

앉아서 하는 활동에 속하는 TV시청, 컴퓨터 사용, 수면 및

방과 후 공부와 독서에 소비한 시간을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

도록 하였다. 이때, TV시청과 컴퓨터 사용은 주중과 주말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가정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

일, 일요일로 나누어 각 요일 분류별로 활동 및 비활동에 보

내는 시간을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를 수거한 후 각 활

동별로 하루 평균 활동시간으로 환산하였다. 

4) 어머니의 양육태도 특성 측정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chaefer (1959)

의 양육태도를 기초로 Jung (1989)이 제작한 가정환경진단

검사의 가정의 심리적 과정을 수정하여 재구성한 설문지형 척

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양육행동특성 측정도

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

문지로서, 질문지 내용은 ‘어머니는 되도록 엄격한 규칙이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다’ 등의 통제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 8개, ‘어머니는 내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 혼자

힘으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게 격려해 주신다’ 등의

자율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 8개, ‘어머니는 나와 이야기할 때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등의 애정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 8개, ‘어머니는 내가 잘 한일이 있어도 칭

찬해주시는 일이 없다’ 등의 적대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 8개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화 하였

으며 질문지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2로 만족

할 만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양육태도유형을 구분하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태

도점수와 자율-통제적 태도점수를 구해서 이원화한 후 Table

1과 같이 조합하여 네 가지 양육태도로 분류하였다. 이 때 기

준 점수는 중앙값을 이용하였으며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위점

수와 하위점수로 분류하여 양육태도유형 분류에 적용하였다.

즉, 애정·자율적이면 민주적 양육태도, 적대·자율적이면

방임적 양육태도, 애정·통제적이면 과잉보호적 양육태도, 적

대·통제적이면 권위적 양육태도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자

료를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일반

사항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는 χ2-test

로 비교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활동시간은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Table 1. A two-dimensional classification of parenting attitudes

Affection Control

High Low

High  Overprotective  Democratic

Low Authoritarian Neglectful

Parenting attitudes were categorized to overprotective, author-
itarian, democratic, and neglectful using affection and control
median cu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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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아동의 체중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2과 같았다. 초등학교

4, 5학년의 조사대상자 총 396명 가운데 정상체중 아동이

190명(48.0%)이었으며, 저체중 아동이 120명(30.3%)이

었는데 이들 중 18명(4.6%)은 ‘아주 마름’, 102명(25.8%)

은 ‘마름’에 속하였다. 체중과다 아동은 86명(21.7%)이었

으며 이들 중 50명(12.6%)은 ‘과체중’, 36명(9.1%)은 비

만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층은 35~39세가 153명(45.8%)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40~44세가 125명(37.8%)으로

많았다. 어머니의 고용상태는 전업주부가 116명(34.7%),

‘전일제’ 직업이 128명(38.3%), ‘시간제’ 직업이 90명

(26.9%)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

도유형은 민주적 유형이 282명(71.2%)으로 가장 많았고,

권위적 유형은 60명(15.2%), 방임적 28명(7.1%), 과보호

유형 26명(6.6%)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어머니의 연령 분포별로 아동의 체중을 비교한 결과 차이

가 없었다(Table 3). 그러나 어머니의 고용상태에 따라 어

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체중과다인 아동의 비율이 높았고,

어머니가 시간제 직업을 가진 경우 저체중아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p < 0.05)(Table 3).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

형별로 아동의 체중을 비교한 결과, 저체중 아동의 비율은 어

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일 때 67.9%로 가장 높았고 ‘민

주적’일 때 25.5%로 가장 낮았으며(p < 0.01), 과체중 아동

의 비율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상관없이 유사했다(Table 3).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별 아동의 식습관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별로 아동의 식습관을 알아보기 위

하여 아침식사 빈도, 외식 빈도, 외식에 자주 이용하는 음식,

간식의 규칙성 및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를 비교하였다(Table

4). 어머니의 양육태도별 아침식사 빈도를 조사한 결과 어머

니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이거나 ‘민주적’일 때 아동들

이 아침식사 빈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과보호적’인 아동들의 아침식사 빈도가 다른 양육태

도 유형보다 비교적 낮았다(p < 0.05).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별 외식횟수를 비교하였다(Table 4). 어머니의 양육태

도가 ‘과보호적’ 유형일 때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가 가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권위주의적’, ‘민주적’ 양육태도

순으로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 때 외식의 횟수가 낮은 경향을 나타냈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n=396)

Characteristic n (%)

Sex

Boy 183 (46.3)

Girl 213 (53.7)

Grade

4th 171 (43.7)

5th 225 (56.8)

Obesity by BMI1)

Underweight 120 (30.3)

Normal 190 (48.0)

Overweight 86 (21.7)

Mother's Age (yrs)

≤ 34 37 (11.1)

35 − 39 153 (45.8)

40 − 44 125 (37.4)

≥ 45 19 (95.7)

Mother's employment status

Full time 128 (38.4)

Part time 90 (26.9)

Unemployed 116 (34.7)

Mother's parenting attitude

Overprotective 26 (96.6)

Authoritarian 60 (15.2)

Democratic 282 (71.2)

Neglectful 28 (97.1)

1) Body weights are classified on the basis of the percentile of
the sex-specific BMI for age growth charts: underweight (BMI
< 5th percentile), normal weight (5th percentile < BMI ≤ 85th per-
centile), overweight (85th percentile < BMI)

Table 3. Children's body weight according to moth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 and parenting attitude

Mother's

  characteristic

Children's obesity index χ²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Age (yrs)

≤ 34 11 (29.7)1) 919 (51.4) 97 (18.9) 3.82

35 − 39 40 (26.1) 980 (52.3) 33 (21.6)

40 ~ 44 36 (28.8) 958 (46.4) 31 (24.8)

≥ 45 93 (15.8) 913 (68.4) 93 (15.8)

Employment status

Full-time 29 (22.7) 971 (55.4) 28 (21.9) 10.88*

Part-time 31 (34.4) 947 (52.2) 12 (13.3)

Unemployed 30 (25.9) 951 (44.0) 35 (30.1)

Parenting attitude

Overprotective 99 (34.6) 912 (46.2) 95 (19.2) 22.55**

Authoritarian 20 (33.3) 929 (48.3) 11 (18.3)

Democratic 72 (25.5) 143 (50.7) 67 (23.8)

Neglectful 19 (67.9) 996 (21.4) 93 (10.7)

1) N (%)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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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 < 0.01). 대조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

‘방임적’ 유형일 때 다른 양육태도에 비해 외식의 횟수가 높

은 경향이었는데, ‘방임적’ 양육태도의 경우 부모가 아동에

게 무관심하고 애정이 부족하므로 식사를 가정에서 준비하

지 않고 간편하게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외식의 종류에는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외식할 때 가장 자

주 이용하는 음식은 한식과 패스트푸드였다(Table 4).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간식섭취의 규칙성을 조

사한 결과(Table 4), 분량과 시간을 지켜서 규칙적으로 간

식을 섭취하는 아동은 어머니가 ‘과보호’ 또는 ‘민주적’ 양육

태도일 때 비교적 높았다(p < 0.01). 이와 대조적으로 어머

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 일 때 아동의 간식섭취가 대체로

불규칙적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패스트

푸드 섭취 조사에서(Table 4) 패스트푸드를 ‘거의 섭취하

지 않는다’는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가

45.0%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2~3회 이상으로 자주 섭

취하는 경우도 ‘민주적’ 양육태도일 때 가장 낮아 민주적인

양육태도일 때 자녀의 패스트푸드 섭취빈도가 낮았다

(p < 0.01).

전체 조사대상 아동들이 섭취하고 있는 간식의 하루 평균

섭취빈도를 조사하였다(Table 5). 아동들은 ① 과일·과일

주스 ② 분식류(라면, 김밥, 떡볶이) ③ 과자·스낵류 ④ 닭

꼬치, 오뎅, 튀김, 핫도그 ⑤ 빵·케이크 ⑥ 아이스크림 ⑦ 청

량음료 ⑧ 캔디류 순서로 간식을 자주 섭취하고 있었다(Table

5). 따라서 과일·과일주스, 분식류(라면, 김밥, 떡볶이) 및

Table 4. Comparison of children's eating habits according to maternal parenting attitude 

Overprotective Authoritarian Democratic Neglectful χ²

Frequency of breakfast

≥ 6 times / week 15 (857.7)1) 47 (878.8) 197 (869.9) 7 (863.6) 17.45*

3 − 5 times/week 83 (811.5) 7 (811.7) 48 (817.0) 3 (827.3)

1 − 2 times/week 84 (815.4) 1 (881.7) 26 (889.2) 0 (880.0)

Never 84 (815.4) 5 (888.3) 11 (883.9) 1 (889.1)

Total 26 (100.0) 60 (100.0) 280 (100.0) 11 (100.0)

Frequency of eating out

≥ 5 times/week 80 (880.0) 1 (881.7) 2 (880.7) 1 (889.1) 22.52**

3 − 4 times/week 83 (811.5) 2 (883.3) 16 (885.7) 3 (827.3)

1 − 2 times/week 86 (823.1) 22 (836.7) 120 (842.6) 2 (818.2)

Never 17 (865.4) 35 (858.3) 144 (851.1) 5 (845.5)

Total 26 (100.0) 60 (100.0) 280 (100.0) 11 (100.0)

Favorite food for eating out

Korean 13 (852.0) 18 (830.5) 130 (847.1) 5 (845.5) 21.40

Western style 81 (884.0) 7 (811.9) 40 (814.5) 0 (880.0)

Janpanese 83 (812.0) 2 (883.4) 14 (885.1) 0 (880.0)

Chinese 80 (880.0) 6 (810.2) 18 (886.5) 1 (889.1)

Fastfood 87 (828.0) 20 (833.9) 49 (817.8) 3 (827.3)

Food made from flour 81 (884.0) 6 (810.2) 25 (889.1) 2 (818.2)

Total 25 (100.0) 59 (100.0) 276 (100.0) 11 (100.0)

Regular snack time

Always 87 (826.9) 11 (818.6) 66 (823.6) 0 (880.0) 18.09**

Occasionally 88 (830.8) 18 (830.5) 136 (848.6) 5 (845.5)

Never 11 (842.3) 30 (850.9) 78 (827.9) 6 (854.6)

Total 26 (100.0) 59 (100.0) 280 (100.0) 11 (100.0)

Frequency of fastfood 

≥ 3 times/week 82 (887.7) 1 (881.7) 3 (881.1) 0 (880.0) 23.73**

Twice/week 83 (811.5) 11 (818.3) 15 (85.3) 3 (827.3)

Once/week 10 (838.5) 25 (841.7) 137 (848.6) 4 (836.4)

Never 11 (842.3) 23 (838.3) 127 (845.0) 4 (836.4)

Total 26 (100.0) 60 (100.0) 280 (100.0) 11 (100.0)

1) N (%)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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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스낵류는 아동들이 가장 즐겨먹는 간식이었으며 캔디

류는 섭취빈도가 가장 낮은 간식임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간식 중 과자, 빵, 캔디,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분식류, 과일

과 과일주스의 섭취빈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닭꼬치·오뎅·튀

김·핫도그의 하루 섭취빈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

적’일 때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p < 0.01), 다른 양육태도

유형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3.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별 아동의 활동 시간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아동의 신체적 활동 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아동의 활동시간과 비활동 시간을 조사

하였다. 활동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30분 이상의 활발한

신체적 활동을 요하는 운동의 횟수를 조사하였으며, 비활동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V 시청, 컴퓨터 사용, 독서·공

부, 수면 시간을 조사하였다(Table 6). 전체적으로 볼 때 아

동들은 대체로 1주일에 평균 1.7~2.5 회 운동을 하고 있었

Table 5. Children's daily intake frequency of snack according to maternal parenting attitude

Snacks Frequency Overprotective Authoritarian Democratic Neglectful χ²

Fruits · fruit juice ≥ 4 times 5 (820.0)1) 8 (814.3) 36 (813.0) 0 (880.0) 13.09

2 − 3 times 4 (816.0)1) 10 (817.9) 80 (829.0) 5 (850.0)

Once 9 (836.0)1) 20 (835.7) 108 (839.1) 2 (820.0)

Never 7 (828.0)1) 18 (832.1) 52 (818.8) 3 (830.0)

Total 25 (100.0)1) 56 (100.0) 276 (100.0) 10 (100.0)

Instant noodles ≥ 4 times 4 (815.4)1) 5 (888.3) 15 (885.4) 1 (810.0) 85.82

2 − 3 times 4 (815.4)1) 12 (820.0) 49 (817.6) 1 (810.0)

Once 13 (850.0)1) 29 (848.3) 138 (849.6) 6 (860.0)

Never 5 (819.2)1) 14 (823.3) 76 (827.3) 2 (820.0)

Total 26 (100.0)1) 609 (100.0) 278 (100.0) 10 (100.0)

Buiscuits · snack ≥ 4 times 1 (884.2)1) 2 (883.3) 5 (881.8) 0 (880.0) 85.98

2 − 3 times 5 (820.8)1) 15 8(25.0) 60 (822.0) 2 (820.0)

Once 14 (858.3)1) 30 (850.0) 129 (847.3) 7 (870.0)  

Never 4 8(16.7)1) 13 (821.7) 79 (828.9) 1 (810.0)

Total 24 (100.0)1) 60 (100.0) 273 (100.0) 10 (100.0)

Skewered chicken ·

  fish paste ·

  fried food· hot dog

≥ 4 times 1 (884.0)1) 4 (887.0) 4 (881.5) 0 (880.0) 23.73**

2 − 3 times 4 (816.0)1) 6 (810.5) 46 (816.7) 1 (810.0)

Once 8 (82.0)1) 26 (845.6) 96 (834.8) 3 (830.0)

Never 12 (848.0)1) 21 (836.8) 130 (847.1) 6 (860.0)

Total 25 (100.0)1) 57 (100.0) 276 (100.0) 10 (100.0)

Bread · cake ≥ 4 times 0 (880.0)1) 1 (881.7) 3 (881.1) 0 (880.0) 83.41

2 − 3 times 5 (819.2)1) 7 (811.9) 43 (815.6) 1 (811.1)

Once 7 (826.9)1) 26 (844.1) 106 (838.4) 4 (844.4)

Never 14 (853.9)1) 25 (842.4) 124 (844.9) 4 (844.4)

Total 26 (100.0)1) 59 (100.0) 276 (100.0) 9 (100.0)

Ice cream ≥ 4 times 0 (880.0)1) 1 (881.7) 7 (882.6) 0 (880.0) 85.47

2 − 3 times 0 (880.0)1) 8 (813.6) 34 (812.4) 1 (810.0)

Once 12 (846.2)1) 22 (837.3) 107 (839.1) 5 (850.0)

Never 14 (853.9)1) 28 (847.5) 126 (846.0) 4 (840.0)

Total 26 (100.0)1) 59 (100.0) 274 (100.0) 10 (100.0)

Carbonated drinks ≥ 4 times 0 (880.0)1) 1 (881.7) 6 (882.2) 0 (880.0) 86.57

2 − 3 times 3 (812.0)1) 6 (810.2) 30 (811.0) 0 (880.0)

Once 11 (844.0)1) 17 (828.8) 88 (832.1) 6 (860.0)

Never 11 (844.0)1) 35 (859.3) 150 (854.7) 4 (840.0)

Total 25 (100.0)1) 59 (100.0) 274 (100.0) 10 (100.0)

Candies ≥ 4 times 0 (880.0)1) 2 (883.5) 5 (881.8) 0 (880.0) 88.50

2 − 3 times 5 (820.0)1) 3 (885.2) 22 (887.9) 2 (820.0)

Once 4 (816.0)1) 15 (826.3) 66 (823.8) 2 (820.0)

Never 16 (864.0)1) 37 (864.9) 184 (866.4) 6 (860.0)

Total 25 (100.0)1) 57 (100.0) 277 (100.0) 10 (100.0)

1) N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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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어머니가 ‘방임적’ 일 때 아동의 운동 횟수는 다소 낮

은 편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 아동들

은 하루 평균 2.4~2.8 시간 TV를 시청하고 있었고 평균

1.4~1.8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1.9~2.3

시간동안 공부나 독서를 하고 있어 주로 앉아서 하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방임적’ 유형인 아

동의 TV 시청과 컴퓨터 사용시간이 다소 긴 편이었으나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

고 찰
—————————————————————————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아동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조사한 결과 71.2%가 민주적, 15.2%가 권위주의

적, 7.1%가 방임적, 6.6% 과보호적 양육태도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Table 2). 전통적인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는 서

구의 부모와 비교할 때 강요, 통제 및 규제의 특성을 띠는 경

향이 있으나(Kim 등 2005), 본 조사대상 아동들은 어머니

의 양육태도가 대체로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것으로 인지하

고 있었다.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일 때 아동

의 저체중 비율이 67.9%로 가장 높았고, ‘민주적’일 때

25.5%로 가장 낮았다(p < 0.01)(Table 3). ‘방임적’ 양육

태도는 자녀를 보호하고 의·식·주의 기본적인 지원에 성

의가 없을 뿐 아니라, 아동으로 하여금 영양부족과 교육적 무

관심, 불결한 위생환경, 생존에 필요한 의료적 지지를 하지

않는 양육태도로 정의된다(Nam 2003). 본 연구에서 어머

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인 경우에 아동의 저체중 위험이 가

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의 식생활에 관심과 성의가 적은 어

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대조

적으로 ‘민주적’인 양육태도인 어머니는 자녀의 식습관과 생

활습관을 애정을 가지고 자녀가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

록 자녀를 인정해주고 합리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저체중

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에게 관심이 적

은 ‘방임적’ 양육은 아동의 체중부족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는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반면에 본 조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유형에

상관없이 비만 아동의 비율이 유사했다(Table 3). 이는 좋

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형성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

주의적이고 명령적이고 엄격할 때 과체중의 위험이 증가되

었다는 다른 나라에서의 조사 결과(Birch & Fisher 1998;

Carper 등 2000)와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

동의 식품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

모가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아동이 건강에 이로운 식

품을 덜 먹고,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더 많이 먹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어(Birch & Fisher 1998; Carper 등 2000;

Fisher & Birch 2000),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아동

의 식품선택에 부정적인 영향 주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러

나 Wake 등(200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권

위주의적일 경우 허용적인 양육태도에 비해 취학 전 자녀의

비만위험이 높았으므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비만위

험과 관련되어 있었으나,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비만

위험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별 아동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어머

니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자녀가 원

하는 대로 무조건 방임하지 않는 ‘민주적’ 양육태도일 때, 긍

정적 의미의 지도감독을 통해 자녀의 아침결식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

대해 통제적인 특성을 가진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역시 자녀에게 따르도록 요구함으로써 자녀의 규칙적인 아

침식사 습관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머니

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일 때 자녀에게 애정을 주지만 동

시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아동의 욕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아동의 아침결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 자녀의 패스트푸드 섭

취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태도일 때 애정적이고 합리적이며 분명한 이유로 아동

의 패스트푸드 섭취를 절제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Table 6. Children's activity according to maternal parenting attitude 

Activity Overprotective (n = 26) Authoritarian (n = 60) Democratic (n = 282) Neglectful (n = 11) F

Exercise (times/week) 2.3 ± 1.41) 2.1 ± 1.6 2.5 ± 1.6 1.7 ± 1.3 1.76NS2)

TV watch (hrs/day) 2.4 ± 1.5 2.6 ± 1.5 2.8 ± 1.8 2.8 ± 1.1 0.71NS

Computer use (hrs/day) 1.6 ± 1.2 1.4 ± 1.0 1.4 ± 1.1 1.8 ± 0.9 0.78NS

Reading·study (hrs/day) 1.9 ± 1.4 2.3 ± 1.8 2.3 ± 1.5 2.1 ± 1.3 0.49NS

Sleep (hrs/day) 8.1 ± 2.8 8.0 ± 2.5 8.3 ± 1.8 7.7 ± 2.8 0.50NS 

1) Mean ± SD
2)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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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방임적’인 아동의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와 외식횟수가 비교적 높은 경향이었는데 이는 어머니

가 방임적 양육태도일 때 자녀에 대한 관심 부족과 무관심으

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Nam (2003)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라면 섭취빈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방임적일 때 더 높았다. 

아동의 간식은 정규 식사만으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줄 수 있으므로 영양이 풍부한 간식을 규칙적으로 제

공하는 것은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도모하므로 아동의 성장

과 건강에 도움을 준다. 아동이 간식을 분량과 시간을 지켜

서 규칙적으로 제공받는 정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

호’ 또는 ‘민주적’ 일 때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과보호’ 양육

태도의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그리고

‘민주적’ 양육태도의 어머니는 합리적으로 아동의 간식을 분

량과 시간을 지켜 규칙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 유형일 때 아동의 간식습

관이 대체로 불규칙했으므로 어머니의 방임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간식 식습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Nam

(2003)의 연구에서도 간식 식습관은 양육행동 특성이 합리

적이고 애정적인 태도일수록 간식을 직접 만들어 주며 일정

량을 규칙적으로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방임적일 때 아동이 불규칙한 간식습관을 나타

냈다. 대체로 불규칙한 간식은 아동의 정규식사 섭취를 방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 1995). 본 조사에서 아동들

이 가장 자주 섭취하는 간식은 과일·과일주스와 분식류(라

면, 김밥, 떡볶이) 및 과자·스낵류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들 간식의 섭취빈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닭꼬치·오뎅·튀김·핫도

그의 하루 섭취빈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일 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아동의 활동 및 비활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들은 대체로 1주일에 평균 1.7~2.5회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 결과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다

른 연구(Yon 등 2008)와 유사했다. 아동의 활동 및 비활동

시간을 어머니의 양육태도별로 비교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상관없이 아동의 활동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입시위주의 사회분위기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은 방과 후 대

부분의 시간을 운동과 같은 신체적 활동보다는 학습활동과

컴퓨터 사용에 할애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아동

의 활동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agelholm

등(1999)의 조사에서 아동의 활동성 보다 비활동성이 부모

의 생활습관과 더 상관관계가 높았으므로, 아동이 비활동적

인 경우 부모 자신의 생활습관을 관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 식

생활에 있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방임하지 않고 자녀

가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인정해주므

로, 아동이 패스트푸드를 적게 섭취하고 아침식사와 간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인 아동들은 저체중의 위험

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어머니의 방임적인 양

육태도는 자녀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었으며, 아동

의 불규칙한 식습관은 저체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활동·비활동

시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의 양육태

도가 아동의 활동량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이 대

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일부 초등학생에 국한되었으므로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한 본 연

구 대상자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인 아동들의

식행동 설문에 대한 응답이 많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

임적’ 양육태도 유형과 관련된 일부 자료의 통계처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제한적이었다. 

—————————————————————————

요약 및 결론
—————————————————————————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4, 5학년 남·녀 학생 총

396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체질

량지수(BMI), 식습관, 생활습관을 조사하여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고용상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1. 조사대상자의 체중은 저체중이 30.8%, 정상이 48.0%,

과체중이 21.7%이었고, 어머니의 나이 분포는 35~39세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고용상태는 전업주부

34.7% , 전일제 38.3%, 시간제 26.9%였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민주적’ 유형 71.2%로 대부분을 차

지하였고, 다음으로 ‘권위주의적’ 유형 15.2%, ‘방임적’ 유

형 7.1%, ‘과보호적’ 유형 6.6%의 순서였다. 

2. 아동의 체중과 어머니의 일반적인 사항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나이에 따라 아동의 체중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아동의 ‘체중과다’가 많았

고, 시간제 직업을 가진 경우 ‘저체중’ 비율이 높았다(p <

0.05).

3. 저체중 아동의 비율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일

때 67.9%로 가장 높았고 ‘민주적’일 때 25.5%로 가장 낮

았으며(p < 0.01), 과체중 아동의 비율은 어머니의 양육태

도에 상관없이 유사했다. 

4.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별 아동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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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이거나 ‘민주적’일 때

아동이 아침식사 빈도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

보호적’인 아동들의 아침식사 빈도가 다른 양육태도 유형보

다 비교적 낮았다(p < 0.05). 

5.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 및 ‘민주적’ 유형일 때

외식횟수가 낮았으며(p < 0.0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

임적’ 유형일 때 외식횟수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6. 아동의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 가장 낮았다(p < 0.01). 이는 어머니가 ‘민주

적’ 양육태도일 때 애정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아동의 패스트

푸드 섭취를 절제시킨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모의 양육행동

이 ‘방임적’인 경우 아동의 패스트푸드 섭취빈도와 외식 횟

수가 비교적 높은 경향이었다. 

7. 아동이 간식을 분량과 시간을 지켜서 규칙적으로 제공

받는 정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 또는 ‘민주적’ 일

때 비교적 높았다(p < 0.01).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

임적’ 유형일 때 아동은 간식섭취가 대체로 불규칙했으므로

어머니의 방임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간식 식습관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8. 아동의 활동 및 비활동 시간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상

관없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 자

녀의 식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무조건 방임하지 않고

자녀가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인정해주

므로, 아동이 패스트푸드를 적게 섭취하고 아침식사와 간식

을 규칙적으로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인 아동들은 저체중의 위

험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어머니의 방임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었으므로 이

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저체중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애정과 관

심을 가지고 자녀가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

녀를 인정해주는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규칙적인 식

행동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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